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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 국제수영연맹(FIN
A)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
회 다이빙 여자 1m 스프링
보드 결승이 열린 13일 광주
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. 푸
른 수영복의 앳된 선수가 긴

장한 표정으로 보드에 섰다. 힘차게 도약해 트위스
트 동작을 연기한 김수지(21·울산광역시청)가 입
수하자 관중은 아낌없는 갈채를 보냈다.

5차 시기 47.30점은 기대보다 다소 낮은 점수였지

만 1∼5차 시기 합계 257.20점으로 3위에 올랐다. 천
이원(중국)이 285.45점으로 금메달, 사라 베이컨(미
국·262.00점)이 은메달을 차지한 가운데 김수지는
동메달을 수확했다.

시상대에서 예쁜 미소를 지은 김수지와 함께 대
한민국 수영도 활짝 웃었다. 이는 한국 다이빙 사상
첫 세계선수권 메달이자 수영 전 종목을 통틀어도
경영 박태환 이후 8년 만에 탄생한 세계선수권 메달
이다. 박태환은 2007년 자유형 400m 우승과 함께
200m 동메달을 땄고, 2011년 다시 자유형 400m 정
상에 섰다.

1차 시기 한 바퀴 반을 돌아 입수하는 깔끔한 연기
로 55.20점(3위)을 얻은 김수지는 2차 시기 57.20점
을 쌓아 2위에 올랐다. 3차 시기 뒤로 서 한 바퀴 반
을 돌아 48.30점을 얻은 뒤 4차 시기까지 2위를 유지
했다. 5차 시기가 다소 아쉬웠지만 전날(12일) 예선
에서 238.95점을 쌓아 8위로 결승에 오른 김수지는

결승에서 더 강했다.
이전 대회까지 한국 다이빙의 세계선수권 개인 최

고기록은 우하람(21·국민체육진흥공단)이 2017년
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회 남자 3m 스프링보드에서
세운 7위였지만 김수지가 당당히 새 역사를 썼다.
2009년 남자 10m 플랫폼 싱크로나이즈드 결승에서
권경민-조관훈이 6위까지 오른 것이 역대 한국 다이
빙 사상 최고 성적이었다.

김수지는 중학교 3학년 시절인 2012런던올림픽에
출전한 ‘준비된’ 선수다. 한국 선수단 최연소 선수로
나선 생애 첫 올림픽 여자 10m 플랫폼 예선에서
215.75점, 26명 중 꼴찌로 결승 진출에 실패했으나
이 때의 경험이 김수지를 성장시켰다.

세계선수권 첫 출전은 2015년 러시아 카잔대회였
다. 결승에 올라 8위로 마무리했다. 이듬해 리우데자
네이루올림픽에는 선발전에서 탈락했으나 2017년
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12위를 차

지한데 이어 지난해 자카르타-팔렘방아시안게임에
서 여자 1m 스프링보드 동메달을 수확했다. “마지
막 연기를 끝내고 점수를 확인했다. 내 연기에 집중
해야 했다”던 김수지는 “믿기 힘든 순간이다. 남은
대회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”고 약속했다.

14일 남자 1m 스프링보드에 나선 우하람도 1∼
6차 시기 합계 406.15점, 4위로 마쳤다. 4차 시기
1위에 오르기도 했으나 3위 펑진펑(중국·415.00점)
에게 자리를 빼앗겼다. 이 종목 역대 최고 순위다. 우
하람은 “꾸준히 국제대회를 뛰며 노하우가 축적됐
다. 많은 걸 보고 배우며 자랐다”고 했다. 김수지와
우하람은 15일 각각 조은비(인천광역시청), 김영남
(국민체육진흥공단)과 콤비를 이뤄 여자 3m 스프링
보드, 남자 10m 플랫폼 싱크로나이즈드에서 2020도
쿄올림픽 티켓에 도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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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세 김수지, 여 1m 스프링보드서값진동
세계선수권에선박태환이후 8년만의쾌거
김수지 꺎믿기 힘든 순간…남은 종목에 최선꺏
우하람도남 1m스프링보드역대최고순위

김수지가 13일 광주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2019 국제수영연맹(FINA)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1m 스프링보드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. 세계선수권 다이빙에서 메달을 목에 건 최초의 한국 선수로 자리매김하며 새 역사를 썼다. 동메달을 들어 보이며 환하
게 웃고 있는 김수지. 광주 ｜ 뉴시스

한국다이빙의반란
김수지다이빙사상첫동메달·우하람4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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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일 예선을 8위로 통과한 김수지는 결승에서 5차례연기를 펼치는 동안 높은 집중력을 발휘했다. 1차시기부터 55.20점을 받으며 3위로 레이스를 시작한 것이동메달의 비결이었다. 13일 결승에서 연기를 펼치고있는 김수지. 광주 ｜ 뉴시스


